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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마사지는 오래전부터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인 

정되어온 중재로서 근골격겨】, 신경계와 순환계를 

직접 자극함으로써 이 기관들에 의해 조절되는 생 

화학적, 생리적 작용들에 영향을 주어 수면증진 

근육이완, 불안완화, 순환촉진, 혈관확장 둥의 이 

완요법으로 이용되어왔으며, 성장발달 촉진 체중 

증가, 소화촉잔, 면역증진 둥의 치료적 목적으로 

또한 접촉을 통하여 치료자~대상자 관계를 증진시 

키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마사지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시작된 것은 

마사지의 긴 역사에 비해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Longworth。982）가 느린 등 마사지의 심리적, 생 

리적 효과를 연구한 이래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한 

부위에 다양한 기법으로 마사지를 적용하여 그 효 

과를 연구하였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마사지에 대한 연구가 산부인과, 소아과, 신경과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마비, 치매, 임종, 암, 통증, 

스트레스 등 다양한 질병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의 경우 정상 신생아 또는 

저체중아를 대상으로 체중, 행동발달, 수면활동 등 

을 측정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마 

사지 부위로는 손, 발, 등, 얼굴과 전신 등 다양하 

게 이루어지며 최근에는 한의학의 경락개념을 접 

목한 경락마사지 연구가 그 방법과 적용부위에 따 

라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어 우리 고유의 동서간호 

중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된 마사지의 

효과들이 대부분 긍정적이므로 건강증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요즘 일반인들도 쉽게 적용하고 있 

다. 그러나 간호 실무에서 마사지의 적용사례는 

극히 드물고 시술자에 따라 방법이나 내용이 달라 

그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경험적으로 

사용하는 마사지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치 

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한국적 간호중재 개발 

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대상자의 연령과 문화 

사회적 배경을 고려한 마사지 방법에 대한 고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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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중재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여 

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8년 이후 최근 7년간 국내 

간호학 분야에서 '마사지'와 관련된 석 • 박사 학위 

논문과 각종 학술지에서 연구제목에 마사지가 제 

시된 실험논문 중 이중게재를 배제한 총 58편을 

대상으로, 마사지를 활용하여 간호현장에서 수행 

한 실험 연구들의 경향과 내용을 대상자, 중재 현 

황, 중재효과별로 분석하고, 현재까지 연구된 결과 

에 따라 국내 마사지 중재 실험 연구의 현 상태를 

제시하며 향후 마사지 중재와 관련된 연구의 방향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용어정의

・ 마사지

마사지의 이론적인 정의는 손을 이용하여 대상 

자의 연조직을 조작(manipulation)함으로써 신경 

계 및 근육계를 자극하고, 혈액과 림프의 국소 및 

전신의 순환을 증진시키는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조작을 말한다(Wood & Becker, 1981). 본 연구에 

서는 실험연구에서 이루어진 마사지 중재를 의미 

하며, 근육을 자극하여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세포에 영양공급올 증진하 

고, 조직과 근육의 혈액 순환을 자극할 목적으로 

두 손을 이용하여 피부를 부드럽게 마찰충｝는 것이 

다(최명애 김주현, 박미정, 최스미 및 이경숙, 

1995).

H .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논문선정

본 연구는 1998년 이후 최근 7년간 국내에서 

발표된 마사지에 관한 실험논문 중 마사지가 제목 

에 들어가거나 논문결과에 마사지가 포함된 학위 

논문 39편과 학술지에 게재된 마사지관련 논문 19 

편을 합한 총 58편을 선정하였다. 학위논문은 중 

복 분석을 피하기 위해 동일 제목으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학위논문으로만 분석하였다. 간호 

학 학위논문 및 간호관련 학술지논문 검색을 위하 

여 대한간호협회(wwwkoreanurse.or.kr), 한국학술 

정 M(www. koreanstudies.net), 보건연구정보센터 

(www.richis.org), 학술연구정보서 비 스(www.riss4u. 

net)를 이용하였으며 검색된 논문의 원본을 입수 

하였다.

2. 연구대상 논문의 분석 틀

• 대상으로 선정된 논문은 연구출처, 연구대상자 

에 따라 분류하였고, 마사지 중재의 적용부위, 

적용시간, 적용횟수로 분류하였다.

• 마사지 중재의 효과측정은 주관적 반응과 객관 

적 반응으로 분류하였다.

m. 연구 결과

1. 연구현황

1) 발표연도와 연구출처

분석의 대상이 된 총 58편의 논문 중 2002년에 

발표된 것이 17편(29.4%)으로 가장 많았고, 2003년 

에 14편(24.1%), 2000년과 20()1년에 각각 7편 

(12.0%)의 순이었다. 이 중 학위논문은 39편 

(67.3%)으로 1편의 박사논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석사학위논문이었고, 학술지 논문은 19편 

(32.7%)이었다〈표 1>.

2) 마사지 대상 및 적용 방법

전체 58편의 논문에서 마사지를 적용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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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발표연도 및 출처

박: 言사 학술지논문 합겨】(%)

를 분석한 결과 질병을 갖고 있는 대상자 가운데 

제왕절개술을 포함한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 

구가 20편(34.5%)으로 가장 많았고, 암환자 5편 

(8.7%), 뇌졸중 4편(6.9%)의 순 이었다 여대생 중 

년여성, 간호사 등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 

구가 10편(17.2%), 분만을 앞둔 산모와 영아를 대 

상으로 한 연구가 각각 5편(8.7%)으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심혈관질환자, 중환자실 환자, 통증환자, 

치매환자 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 

다〈표 2>.

마사지를 적용한 부위를 분석한 결과 전신마사 

지를 적용한 연구가 18편(31.1%)으로 가장 많았으 

며, 발마사지는 13편(226%), 손마사지는 10편 

(17.2%), 등마사지는 8편(13.8%)의 순 이었다. 그밖 

에도 복부와 상지, 흉부, 얼굴 그리고 통증부위 마 

사지를 적용한 연구가 있었다• 이 중 경락을 이용 

한 마사지는 총 10편(17.2%), Field식 신생아 마사 

지와 아로마를 이용한 마사지는 각각 5편(8.6%)이 

었으며 대부분 일반 마사지(65.6%)를 이용하였다

마사지를 적용한 시간을 분석한 결과 11-20분인 

연구가 19편(3Z8%)으로 가장 많았고, 640분이 17 

편(29.4%), 5분 이하인 것은 11편(17.2%)의 순이었 

다. 21-30분 동안 마사지를 한 연구가 6편(10.3%) 

이었으며, 총 31분 이상인 연구도 1편(1.7%) 있었 

다. 연구방법에 적용시간을 기재하지 않아서 확인

항목 구분 N (%)

〈표 2> 마사지 대상 및 적용방법

대상 수술환자 20 (34.5)
암환자 5 (8.7)
뇌졸중 환자 4 (6.9)
심혈관질환(CHF, 고혈압)자 2 (3.4)
중환자실 환자 2 (3.4)

통증환자 1 (1-7)

치매 환자 1 (1.7)

산모 5 (8.7)
영아(미숙아,뇌성마비아포함) 5 (8.7)
노인 3 (5.2)
건강한성인

(여대생,중년여성간호사)
10 (17.2)

계 58 (100.0)

적용부위 전신 18 (31.1)

발 13 (22.6)
손 10 (17.2)

등(천골 포함) 8 (13.8)

복부 3 (5.1)

상지 2 (3.4)

흉부 1 (1-7)

얼굴 1 (17)

통증부위 2 (3.4)

계 58 (100.0)

적용방법 경락 10 (17.2)

신생。KField 식) 5 (8.6)

아로마(giddy 법) 5 (8.6)

일반마사지 38 (65.6)
계 58 (100.0)

적용시간 5 이하 10 (17.2)

뷰회 6-10 17 (29.4)
11-20 19 (328)

21 〜30 6 (10.3)

31 이상 1 (17)

확인안됨 5 (8.6)

계 58 (100.0)

적용횟수 1 15 (25.9)

(회/총) 2〜5 18 (31.1)

6~10 14 (24.2)

11 이상 7 (120)

확인안됨 4 (6.8)

계 58 (100.0)

할 수 없는 연구도 5편(8.6%) 있었다.

마사지를 적용한 횟수는 연구기간 동안 총 2-5 

회가 18편(31.1%)으로 가장 많았고, 1회 적용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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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25.9%), 6-10SI 적용이 14편(24.2%), 11회 이상 

적용이 7편(12.0%)의 순 이었으며, 확인할 수 없는 

연구가 4편(6.8%) 있었다〈표 2＞,

2. 마사지 중재 측정변인과 효과

1) 심리적 반응

심리적 변수에 대한 마사지 중재의 효과는〈표 

3＞과 같다. 즉 통증정도를 측정한 연구 19편 중 

16편(84.2%)의 연구에서 마사지 중재 후 통증감소 

에 효과적이었고, 상태불안을 측정 한 연구는 19 

편으로 이중 13편(68.4%)에서 마사지 중재 후 상 

태불안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기질불안 

은 이를 변수로 한 총 8편의 연구 중 6편(75.0%) 

에서 마사지 중재 후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고, 

이들 연구들은 모두 효과적이든 부분 효과적이든 

100%의 효과가 있었다. 그밖에 우울, 스트레스, 불 

편감, 진통제 사용, 모아상호작용, 갱년기 증상, 정 

서상태, 행위상태, 식욕을 변수로 한 연구결과에서 

는 전수가 효과 또는 부분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 

었다. 그러나 기분과 수면의 질올 변수로 한 연구 

는 각각 5, 6편으로 이중 각각 4편(80.0%, 66.6%) 

에서 효과가 있었으며, 각각 1편(20.0%, 16.7%)에 

서는 효과가 없었다.

2) 신체적 반응

마사지 중재에 따른 신체적 반응에 대한 효과 

를 본 연구는〈표 3＞과 같이 혈압(27편)을 측정한 

것이 가장 많았다. 이 중 12편(44.4%)은 마사지 중 

재 후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이 모두 감소했으나 

수축기 혈압 또는 이완기 혈압만 감소하거나 부분 

적인 효과를 나타낸 연구가 15편(55.6%)으로 전수 

가 효과가 있었다. 맥박을 변수로 한 연구는 총 

22편으로 중재 후 15편(68.2%)에서 감소하는 효과 

가 나타났으며, 역시 효과가 없었던 경우는 1편도 

없었다. 면역세포(IgA, T/NK세포, 호중구, 림프구) 

의 변화는 총 7편의 연구에서 중재 후 2편(28.6%) 

에서 상승하고, 1편(14.3%)은 감소했으며 4편 

(57.1%)에서는 부분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체중을 

변수로 한 5편의 연구 중 3편(60.0%)에서 상승하 

는 효과가, 20.0%(1편)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르몬(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코티 

졸)을 측정한 연구는 4편으로 중재 후 3편(75.0%) 

에서 증가효과가 있었다. 피부온도 및 피부혈류를 

변수로 한 연구는 총 4편으로 마사지 중재 후 모 

두 효과적이었다. 배뇨 및 배변을 변수로 한 연구 

는 총 4편으로 중재 후 25.0%(1편)만 긍정적인 효 

과가 나타났다. 신체기능상태를 변수로 한 연구는 

총 4편으로 중재 후 75.0%(3편)에서 증가하는 효 

과를 보였다. 그밖에 혈당, 호흡, 부종, 관절가동범 

위는 각각 3편의 연구에서 변수로 이용되었으며, 

신장(키)과 변비양상은 각각 2편에서 변수로 이용 

되었고 그 외 발한, 허리둘레 머리둘레, 월경전증 

후군, 자궁수추 월경곤란증 등이 마사지 중재에 

따른 신체적 반응으로 측정되었다. 마사지 중재에 

따른 변화는 각 연구에 따라 다양했으며 대체로 

효과적으로 변화했지만 면역세포와 체중을 변수로 

한 연구에서만 효과가 없다고 하는 연구결과도 있 

었다.

기타에서 질환의 회복정도와 회복실 체제기간 

에 관한 변수측정결과는 각각 2편의 연구가 있었 

는데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IV. 논 의

20세기 초 Mennelle 등이 골절치료에 부드러운 

마사지를 적용하고, 뒤이어 체표-내장 반사대를 이 

용한 손과 발의 반사 마사지가 개발되어온 이후 

마사지의 효과는 전세계적으로 인정되었고 간호게 

에서도 마사지 효과 연구가 과학적 방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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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마사지 측정변인 및 효과성

항목 측정변인
효과적 부분효과적 비효과적 총계
N(%) N(%) N(%) N(%)

시

n  리
적
 반
 o_o

통증 16( 84.2)
상태불안 13( 68.4)
기질불안 6( 75.0)
피로 8(100.0)
기분 4( 80.0)
수면 4( 66.6)
우울 2( 50.0)
스트레스 3(100.0)
불편감 2( 66.7)
진통제사용 2( 66.7)
모아상호작용 2(100.0)

갱년기증상 2(100.0)

정서상태 1(100.0)

행위상태 1(100.0)
식욕 1(100.0)

문제 행동수 0

자존감 0

혈압 12( 44.4)

맥박 15( 68.2)
면역세 포 (IgA,NK/Tcell, 호중구, 림 프구) 2( 28.6)
체중 3( 60.0)
호르몬 (epi/ norepinephrine/ 코티 졸) 3( 75.0)

피부온도/피부혈류 4(100.0)

배뇨/배변 1( 25.0)

시 기능상태 3( 75.0)
i 혈당 1( 33.3)
t 호흡 2( 66.7)
n 부종 3(100.0)

0 관절가동범위 2( 66.7)
舌 신장 2(100.0)

변비양상 2(100.0)

발한 0

허리둘레 1(100.0)

머리 둘레 1(100.이

월경전증후군 1(100.0)

자궁수축 1(100.0)

월경곤란증 1(100.0)
］다 회복정도 2(ibb；bj"
1다 회복실체재시간 2(100.0)

3( 15.8) 0 19(100.0)
6( 31.6) 0 19(100.0)
2( 25.0) 0 8(100.0)
0 0 8(100.0)
0 1(20.0) 5(100.0)
1( 16.7) 1(16.7) 5(100.0)
2( 50.0) 0 4(100.0)
0 0 3(100.0)
1( 33.3) 0 3(100.0)
1( 33.3) 0 3(100.0)
0 0 2(100.0)
0 0 2(100.0)
0 0 1(100.0)
0 0 1(100.0)
0 0 1(100.0)
1(100.0) 0 1(100.0)
1(100.0) 1(100.0)

15( 55.6) 27(100.0)
7( 31.8) 0 22(100.0)
4( 57.1) 1(14.3) 7(100.0)
1( 20.0) 1(20.0) 5(100.0)
1( 25.0) 0 4(100.0)
0 0 4(100.0)
3(万.0) 0 4(100.0)
1( 25.0) 0 4(100.0)
2( 66.7) 0 3(100.0)
1( 33.3) 0 3(100.0)
0 0 3(100.0)
1( 33.3) 0 3(100.0)
0 0 2(100.0)
0 0 2(100.0)
1(100.0) 0 1(100.0)
0 0 1(100.0)
0 0 1(100.0)
0 0 1(100.0)
0 0 1(100.0)

0 0 1(100.0)
0 0 2(100.0)

0 0 2(100.0)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Korean research center 

of oriental medicine, 1999).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간호계에서 발표된 마사지 

에 관한 실험연구들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이 된 총 58편의 논문 중 학위논문은 40편 

(63.4%)으로 1편의 박사논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석사학위논문이었고, 학술지 논문은 23편 

(36.5%)이었다. 간호의 독자적 영역의 역할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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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간호중재에 관심을 두면서 이에 관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실무적용에 대한 연구가 점차 활 

발해지는 것은 연구와 실무가 연계성을 가지고 발 

전되어야 하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여겨진다. 그러 

나 이중 학위취득을 위한 연구논문이 많아 간호학 

자들에 의한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경향을 탈피하여 임상간호의 

발전을 위한 임상 실무자에 의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본다.

마사지를 적용한 대상자는 수술환자를 대상으 

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여대생, 중년여성, 간 

호사 둥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음 

을 차지하였다. 그밖에도 암환자, 산모, 영아, 중환 

자실 환자, 치매환자, 심혈관질환자, 통증환자 등 

이 포함되어 대상자가 다양해진 것을 볼 수 있다. 

앞으로는 수술환자 대상의 연구이외 만성질환 환 

자에 대한 연구나 특이질환 환자와 같이 더욱 다 

양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하 

겠고, 임상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침습적인 처치 

나 일시적인 치료를 앞둔 환자들이 받는 통증이나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특히 아동의 경우 마사지를 통한 성장발달 

의 효과만을 다루기보다 입원 아동을 대상으로 임 

상에서의 처치 시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보는 

연구도 중요하다고 본다.

마사지를 적용한 부위에 따라 전신마사지가 가 

장 많았고, 발마사지, 손마사지의 순으로 마사지를 

많이 하였으며, 그밖에 둥, 복부, 상지, 흉부, 얼굴, 

통증부위에 적용하였다. 마사지는 전신에 적용할 

수 있으나 신체의 모든 기관의 척수반사가 손바닥 

과 발바닥의 반사부위와 일치한다는 원리에 의해 

한 두개의 손가락으로 손이나 발을 단순하고 가볍 

게 쓰다듬는 손마사지와 발마사지를 선호하며, 둥 

은 접근하기 쉽고 짧은 시간동안 적용하여도 전신 

의 이완을 신속하게 유도할 수 있어서 많이 선택 

되는 부위이다.

적용방법은 대부분 일반마사지를 이용했으며, 

경락마사지와 Field식 신생아 마사지, 아로마 마사 

지의 순으로 하였다. 경락 마사지는 척추경락, 복 

부경락, 안면경락, 흉부경락, 손 경락을 이용하였 

는데, 전신의 경락을 이용한 연구보다 신체 일부 

의 경혈점을 이용한 것이 많았다. 경락마사지는 

전신에 뻗어있는 12경맥의 경락에 분포하는 예민 

한 부위인 경혈을 자극하거나 경락상의 기혈 순환 

을 조절함으로서 해당 장부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 

법(박찬국, 1992)으로 부조화된 인체의 기를 순환 

시켜 건강하게 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일반 

마사지보다 더 효율적이지만 경혈점을 이해해야하 

는 어려움이 있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Sutherland(2000)는 AJN에 서양에서 일부 

사용되고 있는 중의학 내용 중 경락과 연결된 지 

압, 침술 등의 효과를 소개하면서 "경락요법이 간 

호실무를 이끄는 길을 만들고 있다”고 하였다. 즉 

침술 및 지압 둥의 경락요법이 수술 후 통증완화, 

암 환자의 항암요법 후 오심구토 완화 및 약물 중 

독자들의 금단증상 완화에 효과적이었다는 원저 

(primary research)의 내용들을 종설 형태로 소개 

하였다｛이향련과 김병은, 2001. 재인용). 이에 경락 

마사지는 보안대체 간호방법으로 추천할 만하다.

Field식 신생아마사지는 미숙아의 체중을 중가 

시키고, 산소치료기간을 단축시켰으며, 정신신경 발 

달 및 행동상태 변화를 촉진시키고(Field 둥, 

1996), 뇌파의 변화를 주어 미주신경활동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조용히 깨어있는 각성상태가 증가하고 

울음상태가 감소하여 안정적인 행동상태를 보이며 

(Field 둥 1996; 김희숙, 1996), 모아상호작용을 증 

가시켰으나(김미예와 김선희, 2000), 체중과 수유 

량, 뇨 콜티솔에는 변화가 없었다｛이군자, 1999). 

마사지는 신생아의 정서 및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신체적 발달에도 전반적인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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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는 아기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므로 마사지가 신생아에게 긍정적 

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단순한 기대를 넘어 이 

제는 치료적 방법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마사지를 적용한 시간에 따라 5분 이하인 것에 

서부터 30분까지 다양했으며 그 중 총 11-20분인 

연구가 32.7%으로 가장 많았다. 마사지를 적용한 

횟수는 1회 적용한 것부터 11회 이상 적용한 것까 

지 다양했으며, 그 중 2-5회가 31.0%으로 가장 많 

았다. 마사지 기법은 다양하여 원하는 효과와 적 

용부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오세영 

1990).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사용된 마사지 중재 

시간과 횟수의 상관관계를 밝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중재 정도를 연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 

된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일관성 있는 결과를 토대 

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표준화 

작업과 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 

한 간호중재가 효과측정에서 비용효과와 같은 경 

제적 측면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았는데 간호의 

질 보장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연구자 

는 기존의 단순한 마사지에만 국한하지 말고 대상 

자의 간호요구에 따라 동작 및 방법을 달리하여 

최대의 효과를 획득 할 수 있어야 독자적인 간호 

중재로서 마사지의 임상에서의 활용가능성을 넓힐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마사지는 자극효과와 이완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심리적, 반사적 및 기계적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불안제거, 수면증진, 긍정 

적 관계형성 및 걱정 노출의 용이함, 혈관확장，순 

환촉진, 중추신경계의 자극이나 진정，근 • 긴장 감 

소와 근 • 경련의 이완, 통증감소 및 체부 유연성 

증가, 림프액 제거, 독성물질의 喜수감소, 배뇨 증 

가 및 연동운동 중가 등을 나타내게 된다(Snyder, 

1992). 본 연구에서는 마사지 중재를 통해 나타난 

효과를 심리적 • 신체적 반웅으로 구분하였다. 심 

리적 반응의 경우 통증정도와 상태불안의 변화를 

측정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기질불안, 피로정 

도, 기분과 수면, 우울, 스트레스, 불편감, 진통제 

사용, 회복정도 회복실 체재시간, 모아상호작용 

갱년기증상, 정서상태, 행동상태, 식욕, 문제행동, 

자존감 둥 다양하게 효과를 측정하였다. 중재의 

심리적인 효과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대조군보다 

실험군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의 논문제목 

에서 통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1편이었으나 

측정변수로서 통증을 측정한 경우는 전체 58편중 

19편을 차지하여 마사지의 효과를 측정하는 변수 

로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 

점이(2001)는 만성 통증을 가진 노인에게 마사•지 

를 실시하여 시술 전보다 통증이 반으로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성희(2000)는 출산 후 

산모에게 마사지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스트레 

스 반응 즉, 기분이 좋아지고 불안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였다. 이와같 

이 마사지의 효과는 통증, 불안과 우울에서 가장 

현저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었다. Christinansen 

(1981)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증진행위에 영향 

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하였 

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으면 매일의 생활을 기 

분좋게 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활동 

할 수 있으므로 삶의 질도 증진하게 된다. 따라서 

주관적 반응의 긍정적인 변화는 마사지의 일반적 

인 효과와 함께 생리적 불편감의 감소 효과에도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Longworth(1982)는 마사지의 생리적 효과를 촉 

지성 습관 효과(tactile habituation effect), 반사적 

효과, 근방추 억제반사 효과에 의한 근육이완 그 

리고 기계적 효과로 설명했다. 먼저, 습관효과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자극은 피질하 수준에서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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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각성에 영향을 미쳐 중추신경계의 각성수 

준을 낮추게 하는데, 인간에게도 적용되어 단순한 

자극은 억제되어지고 반복적인 자극에는 습관이 

되어 이완되며 수면에 빠지게 된다(Bohlin, 1971). 

즉 불안, 긴장, 기분저조 등이 대뇌피질을 자극하 

고 있을 때 반복적이고 동일한 접촉이 지속되면 

촉지에 대한 습관 효과로 인하여 대뇌피질은 더 

이상 불안, 긴장 둥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습관효과로 인하여 대뇌에 형성된 유쾌감 

과 이완감이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반사적 효과 

를 발생시켜 혈압과 맥박, 호흡감소 및 근전도 기 

록에 의한 근육이완이 관찰되고 낮은 불안점수를 

보이며 손바닥 피부저항과 피부온도가 상승하는 

이완반응이 나타난다(Benson et al., 1974). 또한 

근육을 마사지하게 되면 근방추가 신장(stret사ling) 

되고 곧이어 감각신경말단이 흥분된 후 이 흥분이 

척수에 전달된다. 척수에서는 신장에 저항하여 신 

장된 근육을 수축시키는 원심성 흥분과 길항근의 

수축을 억제하는 원심성 흥분이 자극되어 근육의 

이완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것이 근방추 억제 

반人｝(muscle spindle inhibition reflex) 효과이다 

(최명애 등, 1999). 마사지할 때의 압력과 신장은 

혈관내의 내강과 림프관을 변화시켜 모세혈관, 정 

맥과 동맥, 그리고 림프액 순환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쳐 모세혈관의 울혈을 방지하고 부종을 감소 

시키며 이뇨증가, 피부온도상승 등의 기계적 효과 

를 일으킨다(Longworth, 1982). 특총］, 림프관은 심 

혈관계와는 달리 펌프에 의해 순환하는 것이 아니 

고 정상조건 하에서도 매우 낮은 압력을 지니므로 

마사지와 같은 수동적인 움직임에 의해 순환이 증 

가하게 되어 면역기능증진의 효과가 있을 뿐만 아 

니라 림프절을 직접 자극하는 마사지 기법은 인근 

장기의 림프순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정 

화, 1996).

신체적 반응측정에는 혈압(27편)과 맥박(22편)을 

측정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면역세포반응, 체중, 

호르몬, 피부온도 및 피부혈류, 배뇨 및 배설기능, 

기능상태, 혈당, 호흡, 부종, 관절가동범위, 신장, 

변비양상, 발한, 허리둘레, 머리둘레, 월경전증후 

군, 자궁수죽, 월경곤란증 등에 미치는 효과를 즉 

정했으며 마사지 중재 후 각 연구에 따라 다양한 

효과가 나타났다. 전점이(2001)의 연구에서 노인에 

게 마사지 시술 후 혈압과 맥박은 시술전과 차이 

가 없었다. 조경숙(1999)의 연구에서도 백내장 수 

술환자에게 마사지 시술 후 혈압과 맥박은 시술전 

과 차이가 없었다. 이향련과 김병은(2001)의 연구 

에서 뇌졸중환자에게 마사지 시술 후 안면마비 상 

태 회복정도, 안면길이, 불편감이 시술전과 차이가 

없었다. 이성희(2000)의 연구에서 산후마사지프로 

그램은 중재 후 유즙 IgA분비에 차이가 없었다. 

몇몇 연구에서 순환계와 면역반응에서 마사지의 

효과를 보이지지 않은 것은 중재방법, 대상자의 

특성, 실험중재의 간격 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데 

(Zacliariae et al., 1994), 이런 다양성은 간호중재 

의 적용을 어렵게 하므로 추후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마사지는 통증이 완화하고, 혈관을 확장 

하고 순환을 촉진하여 혈압과 맥박은 감소되고, 

체온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마사지 

의 효과를 충분히 내기 위해서는 대상자는 안정되 

고 편안한 자세여야 하며 실내온도는 따뜻하고 조 

명은 너무 밝아서는 안되며 옷은 느슨하게 하고 

필요한 부위만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오세영, 

1990). 따라서 생리적 반응에 대한 효과는 앞으로 

대상자 선정 조건과 측정 시간 등 연구설계에 대 

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반복 및 비교 연구가 이루 

어져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의 연구는 동일한 간호중재를 이용하여 

수차례 연구가 반복된 경우 그 효과의 크기를 통 

계적으로 검정하기 위한 메타분석이 필요하며, 우 

리나라 풍토와 실정에 적합한 측정도구와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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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개발로서 실험연구에 더 많은 노력을 집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사지를 이용하는 타학문과의 공 

동연구 진행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적 마사지 간호중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사지와 관련 

된 국내문헌을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1998년 

부터 2004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마사지에 관한 

실험연구 중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58 

편을 대상으로 대상자, 중재 적용현황, 중재효과를 

비교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02년에 발표된 논문수는 17편(29.4%)으로 가 

장 많았고. 학위논문은 39편(67.3%)으로 1편의 

박사논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석사학위논 

문이었고, 학술지 논문은 19편(327%)이었다.

・ 마사지를 적용한 대상자는 수술환자 대상 연구 

가 20편(34.5%)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한 성인 

대상의 연구가 10편(17.2%), 암환자, 산모와 영 

아 대상의 연구가 각각 5편(8.7%)이었다.

・ 마사지를 적용한 부위는 전신마사지가 18편 

(31.1%)으로 가장 많았다. 발마사지는 13편 

(22.6%), 손마사지는 10편(17.2%), 둥마사지는 8 

편(13.8%)의 순이었다.

- 적용한 방법은 일반마사지가 38편(65.6%)으로 

가장 많았고, 경락마사지가 10편(17.2%), Field. 

식 신생아마사지와 아로마 마사지가 각각 5편 

(8.6%)의 순이었다.

・ 마사지를 적용한 총 시간은 11-20분인 연구가 

19편(32.8%)으로 가장 많았다.

・ 마사지를 적용한 횟수는 1일 2-5회가 18편 

(31.1 %)으로 가장 많았으며, 1회 적용이 15편 

(25.9%) 이었다.

・ 마사지 중재를 통해 나타난 심리적 반응의 변 

화는 다양하여 통증을 변수로 측정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통증과 상태/기질불안, 피로 

우울, 스트레스, 불편감, 진통제사용, 모아상호 

작용, 갱년기 증상, 정서상태, 행위상태, 식욕, 

문제행동수, 자존감을 측정한 연구에서는 효과 

또는 부분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기분과 수면 

변수에서는 비효과적인 경우도 있었다.

・ 마사지 중재로 나타난 신체적 반응변화에는 혈 

압을 변수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혈압과 

맥박, 면역세포반옹, 체중, 호르몬, 피부온도 및 

피부혈류, 배뇨 및 배설, 신체기능상태, 혈당, 

호흡, 부종, 관절가동범위, 신장, 변비양상, 발 

한, 허리둘레 머리둘레 월경전증후군, 자궁수 

축, 월경곤란증 등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 연 

구에서는 효과 또는 부분 효과가 있었으나 면 

역세포와 체중에 관한 연구에서 비효과적인 경 

우도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후속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간호학계 학위논문과 간호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 중 실험논문에 국한 된 것이 

므로 마사지를 다룬 관련 인접학문의 연구논문 

과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 마사지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적용방법 

의 통일이 필요하다.

・ 상관성 연구와 실험연구의 누적 결과에 따른 

메타분석을 통한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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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ey Words : Massage, Research analysis

An Analysis of Research R이cited to the Massage 
as the Nursing Intervention

Ji, Eun-Sun*  • 아10, Kyoul-J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ied patterns of studies and to analyze the 

nursing research related to the massage 

intervention in Korea and to improve direction 

of nursing research in massage intervention in 

Korea. Methods: Tlie research studies related to 

the massage were selected from the Korean 

Nurses Academic Society Journal and 

dissertation which were conducted experimental 

research design the last 7 years in Korea. The 

total numbers of the studies were 58. Result: 

The study subjects were post operational state 

in 34.5%, healthy adult in 17.2% studies. The 

others dealt with infant, cancer, dementia, 

hypertension, preterm neonates, elderly. Types 

of massage were whole body in 31.1 %z foot in 

22.6%, hand in 17.2%, back in 13.8% studies. 

And Meridian massage in 17.2%. Length of 

massage was below 5 minutes in 17.2%, 6~10 

minutes in 29.4% and 11 〜20 minutes in 328% 

studies. Frequency of massage was only 1 time 

in 25.9%, 2—5 times in 31.1% studies. Massage 

produced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effects. 

Positive psychologic effects were anxiety relief, 

pain relief, mood e가lancement and fatigue 

relief. Positive physiologic effects on body 

systems were blood pressure, heart rate, edema, 

skin temperature, immune system, blood 

glucose, excretion, PMS syndrome and growth 

and development. Conclusion: As a result, 

effects of massage were almost positive. 

Therefore massage is useful alternative nursing 

intervention. But more attention research is 

needed to identify the objectivity instrument to 

measure and repea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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